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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이 되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시를 읽어 주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나라의 가정에 

꿈과 기쁨이 가득하라고 

아름다운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언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어 주었고 

언제는 박목월 선생의 ‘나그네’를 읽어 주었고 

언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시를 읽어 주면서 

한 그루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 송이 꽃이 되고 새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안고 

하늘로 오르는 연도 되었습니다 

아아,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진실로 좋은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시를 읽어주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 글과 그림=김용해(요한) 시인

시 읽어주는 대통령

【뉴저지】  뉴욕 그리스 도인 생활 공 동체

(NYKCLC, 의장 김은애 크리스티나, 지도신부 

Fr. Jim Borbely, SJ) 일일 피정이 지난 24일(일) 

뉴저지 로욜라 피정의 집에서 있었다. ‘공동체와 

가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은 박정은 소

피아 수녀(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홀리 네임즈 대학 

영성학 교수)가 지도했고, 98명이 함께했다. 

가난에 대해 박정은 수녀는 이민자의 삶을 사

는 한국인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경험하는 

가난, 1950년대의 절대 가난, 그리고 70년대 이후

의 상대적인 가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박탈감

을 경험해 본 세대들이 느끼는 ‘가난’에 대한 수

치심과 그로 인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것

을 예로 들며 이야기했다. 

상처의 치유는 우리가 그런 사건을 개인적인 것

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정황으로 

이해할 때,  또 그 속에서 하느님은 어떤 은총으

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가난함을 

통해 얻은 인식과 경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지고, 이웃의 가난을 이해하며 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도움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했

다.

강의 후 참가자들은 “내 삶을 돌아보며 영적이

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아픈 상처 속에서 하느

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머무르셨나?”라는 성찰 

질문으로 침묵 속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또한 박 수녀는 이냐시오 영성 안에서 가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이

냐시오 영성의 가난은 1)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처럼 내가 부서지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열린 자세이며 2)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있는 그

대로 보는 것이며 3) 내가 약할수록 자유롭고 가

볍게 살 수 있고, 그 자유로움을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사도직을 행하는 우리는 

단순한 삶, 공명정대한 선택 그리고 가난한 사람

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하는 증거자로 세상을 살

아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죄인임을 깊

이 깨닫고, 나의 부서짐과 깨짐을 통해 그리스도

의 빛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서 실현됨을 강조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

켰다. 

조후연 야고보 신부(메이플우드 성당 주임)의 

집전으로 봉헌된 미사 중 1월부터 서약을 준비해 

온 1명의 종신서약, 12명의 유기서약, 그리고 21명

의 유기서약 갱신자들의 서약식이 있었다. 조 신

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 힘을 주는 것은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켰고, 특히 서약식

에 참석한 앤 마리 브레난(Ann Marie Brannan, 

세계 CLC 상임위원)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공동체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한인 

공동체원들께 감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

다.

박귀선 요세피나(성 로렌스 성당, 필라델피아)

는 수녀님의 경쾌한 강의가 자칫 무거워질 수 있

는 영성을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며, 김미화 도미니카(프린스톤 한인성당)

는 유기서약자로서 참석한 피정이 감동적이었고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다고 피정 소감을 밝혔

다. 

이냐시오 영성 연 침묵피정은 오는 8월 10일(수)

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 이 케이트 이사벨라

강석주 바오로

세상 안에서 소금처럼 녹아가며 사는 삶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NYKCLC) 일일 피정 개최

박정은 수녀가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일일 피정에서 강의하고 있다.

【뉴욕】 RYC 청소년 사목센터(지도신부 백운

택 어거스틴)는 지난 15일(금)부터17일(일)까지 

스토니 포인트에 있는 돈보스코 피정센터에서 

고등학생 9학년에서 12학년을 위한 ‘RYC New 

Beginning피정’을 개최했다. 이번 피정은 9개 본

당에서 22명 학생과 9명 봉사자가 참여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이번 피정은 송 사이몬 수사

(살레시오회), 김성욱 바오로(RYC 피정 디렉터)

가 피정을 이끌었고, 장 피터(미드 허드슨 성당)가 

찬양을 맡았다. 특별히 송 사이몬 수사는 학생 때 

RYC 피정에 참가했던 경험과 봉사자로 활동했었

던 추억을 참가 학생들과 나누어 주었다. “RYC 피

정에서 자신이 성소를 찾아 길을 떠났듯 많은 학

생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

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처음으로 봉사에 참여한 엄수연(브롱스 성당)

은 “학생 때 참여했던 피정이 많이 생각났고, 봉

사자로 함께한 이 시간이 아름답고 감동스러웠

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피정에 참가한 정 마리

아(데마레스트 성당)는 “작은 인원의 피정이어서 

오히려 서로서로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하느님께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백운택 신부는 다섯 가지 RYC 행동 목표를 다

시 강조했고, “성인이신 돈 보스코가 이야기한 것

처럼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며 또 가톨릭 신앙인과 

함께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사진 제공: 김성욱 바오로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큰 의미

RYC 피정 통해 성소 찾은 송 사이몬 수사가 피정 지도

‘RYC New Beginning피정’ 참가자들이 RYC 다섯 가지 행동목표를 읽으며 서약하고 있다.

【일리노이】 시카고 성 정하상 바오

로 성당(주임 빙상섭 바오로 신부)은 

지난 17일(일) 마르코 복음 성경 필사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마

르코 복음 성경 필사는 지난 사순시

기부터 부활 대축일까지 하느님 말씀

에 머무르며 자신을 봉헌하자는 뜻으

로 시작했고, 16명이 완필했다.

이날 완필자에게는 축복장과 더불

어 선물이 증정되었고, 필사노트는 

본당에 전시되었다. 빙상섭 신부는 

“성경 말씀은 읽는 것보다 보면서 쓰

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아 살아있는 

복음이 된다.”면서 완필자들을 축하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로 복음

을 생활화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하은경 까리따스는 “마르코 복음

서를 필사하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나

의 신앙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

었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

는지를 깨달았다. 또한 지금까지 나

의 삶도 주님이 이끌어주셨다는 것

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

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가겠다는 각오를 말했다. 복음 필사

를 생활화하고 있는 김형주 율리안나

는 “말씀을 필사하면서 말씀은 영원

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 한정희 마리아

복음 말씀을 생활화하는 공동체

시카고 성 정하상 성당, 마르코 복음 필사 시상식

시카고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마르코 복음 필사 시상식에서 빙상섭 신부가 완필자에게 축복장과 선

물을 주고 있다.

ㅊ

우주관광과 함께하는 특별한 

*출발가능 인원 15명 이상  *신청서 접수일에 따라 항공요금의 변동에 의한 비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일정표와 신청서 양식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www.woojootravel.com   P.O.Box 1325 PLYMOUTH, FL 32768   담당 : 김내순 요한      

e-mail : woojoo9696@gmail.com   전화 : 407-464-9696      팩스 : 407-464-9697우 주 관 광 

멕시코

5일간

성모성지

13일간 이태리, 메주고리 

13일간

로마, 몬테카시노

로똔도, 란치아노

몬테팔코, 아씨시

피렌체, 베네치아

포스토니아,쟈그레브

메주고리

뮨헨, 비스, 오버함머가우,

알퇴팅,짤츠부르그, 

짤츠캄머굿, 비엔나,

부다페스트, 크라카우,

쳉스트호바, 오슈비엥침, 

프라하

베니스, 파도바

베로나, 브릭센

제르마트, 마테호른

베르겐츠

여름Festival오페라

(베르겐츠&베로나)

이태리 북부 9일간

기간 : 7.20 ~ 28  
비용 : $4,095(뉴욕) 
        $4,195(LA) 기간 : 10.3 ~ 15 

비용 : $3,495 
         

기간 : 10.17 ~ 29  
비용 : $3,395(뉴욕) 
        $3,495(LA) 

북유럽

13일간

기간 : 6.13 ~ 25 
비용 : $4,795(뉴욕) 
         $4,895(LA)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과달루페

부루셀, 반늬, 아미엥

메주고리, 제네바, 루앙

몽불랑, 베즐레, 보랭

느베르, 쏠렘수도원

뽕멩, 몽셍미쉘, 리지외

스페인 포르투칼

루르드

13일간

바르셀로나, 몬세라트

루르드, 로욜라, 산티아고

파티마, 세비아, 코르도바

그라나다, 톨래도

살라망카, 아빌라

마드리드

기간 : 8.22 ~ 26  
비용 : $1,495(뉴욕) 
        $1,395(LA) 

기간 : 9.5 ~ 17  
비용 : $3,395(뉴욕)
       $3,495(LA) 
        

기간 : 10.17 ~ 29  
비용 : $3,395(뉴욕) 
        $3,495(LA)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페트라)

13일간

카이로, 사해, 예리고

나자렛, 갈릴래아 

베들레헴, 예루살렘 

마케루스, 느보산

암만, 룩소, 페트라

시나이산

기간 : 11.14 ~ 26  
비용 : $3,395(뉴욕) 
        $3,495(LA) 


